
- 1 -

보 도 자 료
http://www.motie.go.kr

2021년 5월 2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26.(수) 오후 10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 2021. 5. 26.(수) 담당부서 세계무역기구과

담당과장 배준형 과장(044-203-5920) 담 당 자 윤지영 사무관(044-203-5929)

세계무역기구(WTO) 오타와 그룹, 코로나-19 대응 

`보건 의제` 집중 논의

- 유명희 본부장, 백신 공급 확대에 한국의 기여 의지 표명 - 

 - 백신, 치료제 등 지식재산권 유예 논의에 건설적 참여 -

□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.26일(수), 21:00(한국시간)

개최된 세계무역기구(이하 “WTO”) 내 개혁 소그룹 모임인 오타와 그룹 

통상장관 화상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함.

   * (오타와 그룹)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14개 중견국 모임으로, 의장국 캐나다를 포함하여 

우리나라, 호주, 뉴질랜드, 일본, 싱가포르, 칠레, EU, 영국(‘21.2월 신규 가입) 등으로 구성

ㅇ 특히, 이번 회의에서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들은 코로나-19 대응에 

초점을 맞추어 ▴오타와 그룹이 제안한 `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*`의

확대 방안, ▴전세계적 코로나-19 백신 생산 증대 방안, ▴WTO 내 

지식재산권 일시적 유예 등 ’보건 의제‘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.

* 오타와 그룹은 ‘20.12월 WTO에 코로나-19 및 향후 유사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의료
물품의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철폐, 디지털 통관‧운송 등 무역 원활화 모범사례 공유, 
한시적 관세 인하‧철폐 등을 제안한 바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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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요>

 ◇ 일시·장소 : ’21.5.26(수) 21:00~22:00 / 화상회의

 ◇ 참석자 : 오타와그룹 14개 회원국 통상장관(의장국: 캐나다)
응고지 오콘조-이웰라 WTO 사무총장

 ◇ 의제 : ① `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` 현황 및 WTO 내 공동제안국 확대 방안
② 전세계적인 코로나-19 백신 생산 증대 방안
③ WTO 내 백신, 치료제 등 지재권 유예 논의에 대한 의견 교환 

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-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의 

전세계적인 생산․공급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,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

기여 방안을 밝힘.

ㅇ 우선, 최근 한미 정상회담(5.22일)에서 합의된 「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」

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소개하면서,

-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활용해, 우리나라가 전세계 

백신 공급의 확대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

ㅇ 지식재산권 유예 논의에 대해서는 “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혁신의 

근간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”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,

- 최근 미국이 코로나-19 백신에 대한 WTO 지식재산권협정 일시 유예를 

지지하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, 우리도 이에 건설적으로 

참여하면서 글로벌 백신 생산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임을 언급함

- 이와 동시에, 기술 이전, 백신 원료의 원활한 공급, COVAX 협력 등

과 관련한 전세계적 공조를 병행할 필요성도 강조함.

ㅇ 끝으로, 최근 오타와 그룹의 ‘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’에 중국, 우루과이 등

10개 회원국이 추가로 참여*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, 앞으로도 

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를 자제하고, 보다 많은 

회원국들의 동 이니셔티브 동참을 독려해 나갈 것을 촉구함.

   * 호주, 브라질, 브루나이, 캐나다, 칠레, 중국, EU, 홍콩, 아이슬란드, 일본, 케냐, 한국, 멕시코, 몰도바, 
몬테네그로, 뉴질랜드, 북마케도니아, 노르웨이, 싱가포르, 스위스, 대만, 영국, 우루과이, 바누아투(총 24개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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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회의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들은 WTO가 코로나-19의 조기 종식을 위한

백신 공급 확대 등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,

향후 오타와 그룹이 코로나-19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함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
세계무역기구과 윤지영 사무관(☎044-203-592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